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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악·피아노·바이올린·플루트…

이번 음악회를 아름다운 화음을 채워줄 음악가들은 소프라노
김순영,�바리톤 고한승(무슈고)와 피아니스트 신정혜,�피아니스
트 현지숙,�바이올리니스트 최수미,�반도네오니스트 최용석과 송
미령 교수(예원예술대학교)의 사회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를
연출할 것으로 보인다.
국내 최고의 소프라노 김순영은 천년(千年)의 고도(古都)�전주

에서 서정주 시인의‘연꽃 날리고 가는 바람같이’와‘첫사랑’,
‘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’등 주옥같은 우리가곡을 들려준다.�김
순영은 우리나라 성악계를 이끌어가는 대표주자로서 오페라,�뮤
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,�현재 한세대 음대 초
빙교수로 활동 중이다.
바리톤 고한승(무슈고)는 대한민국 대표 샹송가수로 더 많이

알려진 국내 유일의 남성 샹송가수다.�이번 스테이지에서는 불후
의 명곡‘고엽’과‘눈이 내리네(Tombe�la�neige)’등을 노래한다.
이들 샹송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곡으로 당시 국내 최
절정의 인기가수였던 김추자가 불렀던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
다.
피아니스트 신정혜는 전문 연주자로서 일본,�미국,�유럽 등 왕

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로 연세대 음대,�미국 오클
라호마 대학 석사 최우수 졸업,�신시내티 대학 칼리지-콘서배터
리 오브 뮤직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비범한 재원
이다.�현재 선화예술학교,�선화예술 고등학교,�백석대학교 콘서바
토리 및 백석 뮤직 아카데미 출강 중이다.
바이올리니스트 최수미는 서울예고,�템플 유니버시티 음악대학

(Esther�boyer�전학년 장학금),�클리블랜드 인스티튜드 오브 뮤직
석사(CM장학금)를 졸업,�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,�뉴 제서리 오케
스트라 선발 유럽순회 및 카네기홀에서 연주했으며,�현재 전문연
주자로 인코어 인셈블 음악감독.�서울 스트링 인셈블 경기예고
등에 출강하고 있다.
피아니스트 현지숙은 계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 피아노,�숙명여

대 음악대학 피아노과,�숙명여대 대학원 기악과 대학원을 졸업했

으며,�러시아 펌 밸릿 어콤패니먼트 디플롬,�코리안필하모닉 객
원 피아니스트,�선화예술학교,�선화예술고등학교,�한양대학교,�유
니버셜 발레단 반주강사를 역임했으며,�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무
용과 반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.
플루트리스트 겸 반도네오니스트 최용석은‘able’플룻 주자로

오주브드레 샹송밴드 반도네오니스트,�이탈리아 아스콜리 공립음
악원 플룻 디플롬을 수료,�일본‘자바라타이’반도네온 앙상블과
공연,�Dot.n�첼로 앙상블과 공연,�사운드로윙 갤러리 오픈 등 다
양하게 공연에 참여했다.�현재 서울나눔뮤직그룹 베이스플릇 주
자로‘Rhapsody�in�Bandoneon’,��‘Dance�with�reto’반도네온 음반을
발매하기도 했다.
한편,�나래코리아 가을음악회의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다.

/김재훈기자

가을의정취,�음악으로

북지역의 벤처기업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지역 경제를
이끌고 있는‘전북벤처기업협회’(회장 이인호)와 산업과
문화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음악회를 펼쳐온‘나
래코리아’(대표 김생기)가 오는 5일 오후 7시 전주시 완

산구 효자동 1가 서도프라자 10층‘문화공간 이룸아트홀’에서 전
주시민과 기업인들을 위해 특별한 가을음악회를 연다.
전북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공연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지역경제

는 물론 국가 경제의 주체로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 회복과 활
력소를 불어넣어주고자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을 초청,�화려하게
펼칠 계획이다.
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경제 속에서도,�중소기

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며 도전의 채찍을 멈추지 않고
새로운 길을 뚫고 있는 바,�전북벤처기업협회와 강소기업 나래코
리아는 서로가 화음을 연출하는 것 처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과
협력을 다지자는 뜻에서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.

전
5일오후 7시,�문화공간이룸아트홀서

국내최정상연주자들로알려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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